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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처럼만의 한인사회 경

사다. 

토론토 1.5세 이지용(영

어명 Julia Lee·23)씨가 미

스 온타리오를 넘어 미스

월드캐나다 본선에 진출했

다. 신장 174cm에 몸무게

는 54kg.

지난 18~19일 양 일간 토

론토공항 메리어트호텔서 

열린 미스온타리오 대회에

서 이씨는 수십 명의 경쟁자

를 제치고 본선행 티켓(10

장) 중 한 장을 받았다. 지난 

2001년 토론토 조성희씨가 

미스캐나다 본선에 진출, ‘

캐나다 최고 미인’으로 등극

한 이후 19년 만의 낭보다.

다운타운에 거주하는 이

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

“‘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

래는 스스로 만드는 것’이 

제 신념이다. 라이어슨대학

교 졸업 이후 새로운 경력을 

캘거리 사우스 센터 몰 

(Southcentre Mall)이 2018

년 시어스 (Sears)의 폐쇄로 

인해 비워있는 공간을 세분

화해서 임대할할 계획을 발

표했다.

옥스포드 부동산 그룹은 

시어즈 백화점이 남긴 23만

5천 평방 피트의 소매 공간

에 대한 단일 앵커 테넌트

를 찾는 대신, 여러 업체들

을 유치하기 위해 10만 평

방 피트의 공간을 리노베이

만들고자 대회에 도전했다”

며 “매 순간이 정신적인 싸

움의 연속이었다. 호텔 방에 

돌아와서도 워킹과 포즈·연

션하기로 했다.

윌로우 파크 남동부 캘거

리 커뮤니티에 위치한 쇼핑

몰 1 층엔 Winners, Dollar-

ama 등 주요 소매 업체 3 곳

이 들어올 예정이다.Dol-

larama는 올 가을에 개장 

할 예정이며 다른 두 소매 

업체는 내년 봄에 개장해야

합니다. 

옥스포드 부동산에 따르

면 전체 프로젝트는 2022 

설·무용을 계속 연습하느라 

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

를 정도다. 노력의 대가인지 

결과가 좋아 정말 기쁘다”

년에 완료 되고 새로운 업

체들로 인해 150 개의 영구 

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보

인다.

전체 공간이 재개발되

면 옥스포드 속성 (Oxford 

Properties)은 최대 5 개의 

소매 업체가 거주 할 수 있

다. 사우스 센터 몰 (South-

centre Mall)은 이미 160 개

가 넘는 매장이 있으며 캘거

리에서 가장 큰 쇼핑 센터 

중 하나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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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년만 약 10% 상

승···호감도 최고는 영

국·일본

코로나 대처 ‘최악’ 미국 

호감도는 15% 급락

캐나다인의 한국에 대한 

호감도가 반년 사이에 크게 

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.

캐나다 여론조사기관 리

처시코(Research Co.)가 지

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

1000명의 캐나다인을 대상

으로 한국 포함 총 15개국

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결

과, 61%의 캐나다인이 한국

에 호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

나타났다.

한국이 ‘아주 호감’이라

고 답한 응답자는 13%, ‘적

당히 호감’인 응답자는 48%

였으며, 부정적이라고 답한 

응답자는 23%(아주 부정

적:7%)에 그쳤다.

지역별 호감도는 서스캐

처원/매니토바가 76%로 가

장 높은 가운데 BC주(66%)

도 평균보다 높았으며, 앨버

타(54%)는 가장 낮았다. 남

성 캐나다인의 한국에 대한 

호감도(68%)와 여성의 호

감도(54%)가 제법 차이가 

나는 것도 눈에 띄었다.

지난 12월 한국에 대한 호

감도가 52%에 그쳤던 것과 

비교하면 호감도는 반년 사

이에 10% 가까이 상승하며 

15개국 중에서 호감도가 가

장 많이 상승했는데, 이는 

한국이 캐나다 당국과 언론

으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

스 대처 성공 국가로 자주 

언급된 것이 국가 이미지가 

상승하는데 좋은 효과를 냈

던 것으로 풀이된다.

올 초부터 전 세계를 혼

란에 빠트리고 있는 코로

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캐나

다인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

른 국가에 대한 시선도 변화

한 것으로 보인다. 특히 이

번 코로나19 사태를 안일하

게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으

며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

고 있는 ‘이웃’ 미국에 대한 

호감도는 32%에 그치며, 작

년 12월 조사보다 무려 15%

가 하락했다.

중국의 경우에도 코로나

19 바이러스가 시작된 곳인 

데다가, 화웨이 사태로 양국

의 관계도 악화되며 호감도

는 역대 최악인 21%인 것으

로 조사됐다.

영국에 대한 호감도는 작

년 12월 조사 때 보다 9%가 

하락했음에도 여전히 15개

국 중에서 가장 높은 73%

였으며, 일본(70%), 이탈

리아·프랑스(69%), 독일

(67%)이 그 뒤를 이었다.

반면, 캐나다인의 호감도

가 가장 낮은 국가로는 북

한(13%), 이란(16%), 사우

디아라비아(20%), 러시아

(26%)인 것으로 조사됐다.

라고 환하게 웃었다. 60명

의 참가자 중 아시아계는 2

명 뿐이었다. 

“김치찌개와 발라드 음악

을 좋아하며 한국계 혈통이 

정말 자랑스럽다”라고 말하

는 그는 “본선에서 한국문

화를 적극 알리고 한인사회

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

고 싶다. 코로나이후 인종차

별도 심해졌는데 동양인 여

성이 이곳에서 꿈을 이룰 수 

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”이

라고 큰 포부를 밝혔다.

6살 때인 2003년 가족과 

함께 토론토에 온 이씨는 운

동을 좋아했고 평소 남을 먼

저 배려하는 마음과 수줍음

이 많은 평범한 소녀였다. 

이번 도전도 아무에게도 알

리지 않아 가족과 친구들이 

크게 놀랐다. 이씨의 장래희

망은 어린이·청소년 정신건

강치료사가 되는 것이다. 정

신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아

이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

복하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

되고 싶다는 것. 

딸의 갑작스런 도전에 대

해 지용씨 어머니는 “지용

이는 10년 동안 발레를 배

웠고 재즈·아크로배틱스·

힙합 등 못하는 춤이 없을 

정도로 댄스를 좋아한다. 이

번에는 그동안 쌓아둔 모든 

재능과 에너지를 마음껏 펼

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 

본선은 오는 11월 첫 주에 

열린다. ‘아름다움을 주제로 

한 연설’, ‘이브닝가운 심사’, 

‘소셜미디어·기부 점수’, ‘모

델링 심사’ 등을 거쳐 최고 

미인에게 영예의 왕관이 수

여된다.

“8년 동안 같은 발레학원

에 다녔던 친구 카브리엘 댈

러맨을 대회장에서 보고 반

갑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다. 

본선에 나란히 진출한 그는 

평창올림픽에서 단체 금메

달을 딴 피켜 스케이트 국가

대표다.”


